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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20년 동안 서구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문헌 79편을 중심으로 성

공적 노화 연구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성공적 노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로 접근이 되어 있으며,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개념의 합의 부재로 인하여 사용된 측정도구에 따라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들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노인 계층 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

로, 국외와 국내연구들에서 사용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문화적 차

이와 그 함의를 검토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 개념화 작업에서 문화적 접근과 한국 문화에서 잘

나이들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개념화의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

주요어: 성공적 노화, 문화적 차이, 구성요소, 영향요인, 잘 나이들기

좋게 나이 드는 것의 본질에 대한 Cicero(BC

44)의 고찰로부터 시작된 성공적 노화 개념은 일

찍이 서구문화권에서 발달하여 한국 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어온 주제로, 최근 국내외 노년학계

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

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초기 접근은 주로 신체적

활동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연구들과 심리사회

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로 양분화 되어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이 두 측면을 통합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들은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들 중 Baltes와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10-330-B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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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적 최적화(SOC) 모델과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 대표적이다(장휘숙, 2006).

Baltes와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Rowe

와 Kahn은 활동이론에 입각하여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

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성

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지

속되고 있으며(장휘숙, 2007a),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러한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연구자들마다 제안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들은 서로 중복된다는 점이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

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및 자

기통제감, 사회적 지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등

이 연구되어지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신체 및 정신

건강, 심리적 적응 및 인지적 기능, 친밀한 관계,

생산적 활동 등이 있다(강인, 2003; 김경연, 정여진,

2006;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박경란,

이영숙, 2002;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Baltes

& Baltes, 1990; Chou & Chi, 2002; Crosnoe &

Elder, 2002; Fisher, 1995; Ryff, 1989; Vailant &

Mukamal, 2001). 그런데 국내외 연구들에서 나타

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영역과 범주

로 나타나 개념화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감 등이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으로 공

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국내연구에서는 자녀와

의 관계, 가족관계 등이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동

시에 포함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도 성공적 노화

의 영향요인과 결과를 측정하는데 명확한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어(Freund & Baltes, 1998),

하나의 변인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

인으로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연구의 혼란

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명확한 연구를 위한 걸림돌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owling, 2007).

이상에서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의 중복된 사용

은 측정도구의 문제점과도 역시 관련된다. 이러한

중복된 사용의 문제점은 측정방법에 따라 성공적

으로 노화한 것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의 비율 차이

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안정신, 2010). 서구에

서 보고되는 성공적 노화자의 평균 비율은 35.8%

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범위가 0.4%에서 95%까

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Depp &

Jeste, 2006). 이러한 차이는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Rowe와 Kahn의 ‘신체적 기능 및 장애요인’이 포

함되는지 여부 및 측정방법에 따른 것으로 지적된

다. 따라서 측정방법에 따른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

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성공적 노화연구의 측정상

의 문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가 노인계층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취급

하였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이미 노인들의 연령이나 성별, 계층별,

건강수준별 특성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바(장휘숙,

2006; 홍숙자, 2010; Atcheley & Barush, 2004), 노

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접근 역시 노인집단내

차이점을 고려하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

적 노화에 대한 연령별 접근은 주로 노인계층 내

비교보다는 다른 연령집단들과의 연구가 많이 이

루어져왔고(강인, 2003; 박경란, 이영숙, 2002;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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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07; 정순둘, 2007b) 노인 집단 내에서의 연령

구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계층에 따른

접근이나(김경연, 정여진, 2006; 최혜경, 백지은, 서

선영, 2005) 성별에 따른 접근 역시 남녀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나 도달 수준,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들이 각각 다름을 보이고 있어(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혜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둘, 2007a; 홍현방, 2003) 노인계층 내의 다양

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결과해석의 정확성과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서구에서 발달되

어진 개념이라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다. 성공적 노

화의 개념이 서구와 한국의 여러 연구들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측정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이를

획일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배경과 개인

들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

되고 있다(Torres, 2002). 따라서 한국에서도 문화

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강인, 2003; 김경연, 정여진, 2006; 박경란, 이영

숙, 2002; 백지은, 2008; 백지은, 최혜경, 2005; 성혜

영, 유정헌, 2002; 이수림, 조성호, 2007; 이창식,

2007; 정순둘, 2007a; 최혜경,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국내 연구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주

로 Rowe와 Kahn(1998)의 모델에서 제시한 개념과

유사하지만 가족관계(강인, 2003; 성혜영, 유정헌,

2002; 이수림, 조성호, 2007; 이창식,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

영, 2005)와 재정적 안정(강인, 2003; 백지은, 2008;

정병은, 이기홍, 2009)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나타

나 서구의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배

경을 고려한 접근 및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개념의 구성요소

와 영향요인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 기

존에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의 문제, 노인계층

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 마지막으로 문

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들에 착안하여,

국외문헌과 국내문헌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

개념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정리

하고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문화적 차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성공적 노화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국외와 국내에서 이

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79편의 결과들을

개관함으로써,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 노인을 위한

성공적 노화 모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학술자료 검색 데이터베이

스인 KISS, RISS, EBSCOhost, Science Direct 그

리고 Google 스칼라에서 ‘successful aging’을 키워

드로 하여 1993년도부터 2010년까지 검색을 실시

하였다. 검색된 논문들을 찾아 읽고 이들 중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개념이나 조작적 정의를 밝히

지 않은 연구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국내연구 44편, 국외연구 35편으로 총 79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관한 분

석을 위하여 이를 유목화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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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해당 논문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구성요

소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들을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성요소를

영역별로 묶어서 연구한 경우에는(예: 심리적 측면,

생활만족, 가족관계; 김경식, 이은주, 2010), 영역이

아닌 영역 내 하위요소들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분

류하였다. 한편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는 예측

변인 뿐만 아니라 상관변인도 포함하였다.

각 연구들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성공

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196개, 영향요인은 86개였

고, 국외연구에서는 각각 156개와 47개로 집계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

로 묶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하여 노

년학 관련 교수 1명과 노년학 전공자 박사과정 1

명 그리고 석사과정 1명이 교차검사를 실시하여

분석자들 간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는

33개의 범주, 영향요인은 36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 총 79편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를 33개의 범주로 재구성하고 각

각의 범주들을 인구통계학적 영역, 신체적 영역,

심리·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 기타 영역으로 다

시 유목화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는 총 33개의 범주 중 24개의 범주에 걸쳐 나

타나는데 그 중 5% 이상 빈도를 차지한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12.2%),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10.7%), 사회적·생산적 활

동 참여(10.2%),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

계(7.7%),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7.1%),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7.1%),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6.6%),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6.1%), 자아 및

현실수용·자아통합(5.1%)의 9개 범주로 나타난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사회적 영역이 4개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정신적 영역이 3개, 신체적

영역과 인구통계학적 영역에서 각 1개씩으로 나타

났다.

국외 연구는 33개의 범주 중 29개의 범주에 걸

쳐 분포되어 있으며 빈도가 높게 나타난 구성요소

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14.7%), 심리적 안녕

감·삶의 만족(9.6%), 적응력·대처능력(8.3%), 사회

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계(7.7%), 사회적·생산

적 활동 참여(5.7%), 인지적 기능유지(5.1%)의 6개

범주이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심리정신적 영

역 3개, 사회적 영역 2개, 신체적 영역은 1개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논문은 국내연구 44편 중 23편, 국외연구

35편 중 13편으로 총 38편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을

36개 범주로 나누어 표 2에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는 총 36개 범주 중 24개 범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구성요소를 살펴본

방법과 마찬가지로 5% 이상 빈도를 차지한 요인

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으

로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18.6%), 경제적 상

태·사회적 지위(9.3%),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8.1%), 연령(7%), 성별(7%), 학력(5.8%), 배우자

유무(5.8%)의 7개 범주로 나타난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인구통계학적 영역이 5개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신체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각각 1개

씩 나타났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은

24개 범주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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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요소의 범주별 비율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국내 (44개 연구)

N(%)

국외 (35개 연구)

N(%)

인구통계학적 영역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 13(6.6%) 6(3.8%)

교육 0(0.0%) 1(0.6%)

신체적 영역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24(12.2%) 23(14.7%)

신체적 외모 0(0.0%) 1(0.6%)

장수 0(0.0%) 2(1.2%)

생활양식(운동·흡연·음주·식습관) 0(0.0%) 4(2.5%)

심리․정신적 영역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 21(10.7%) 15(9.6%)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 14(7.1%) 6(3.8%)

자아 및 현실수용·자아통합 10(5.1%) 4(2.5%)

인지적 기능 유지 9(4.6%) 8(5.1%)

개인성장·자기관리 7(3.6%) 2(1.2%)

자기통제감 6(3.1%) 2(1.2%)

자율성·독립적인 삶 5(2.6%) 7(4.4%)

욕심을 버리는 것·중용 3(1.5%) 1(0.6%)

정신적 건강 3(1.5%) 3(1.9%)

죽음 수용 2(1.0%) 0(0.0%)

적응력·대처능력 3(1.5%) 13(8.3%)

존경·과시성(자녀제외) 2(1.0%) 0(0.0%)

지혜·지식의 전수 2(1.0%) 1(0.6%)

목표의식 1(0.5%) 5(3.2%)

긍정성·유머 1(0.5%) 5(3.2%)

외로움의 부재 1(0.5%) 3(1.9%)

삶의 자세 및 태도 1(0.5%) 2(1.2%)

가치 0(0.0%) 3(1.9%)

생명력·활력 0(0.0%) 4(2.5%)

종교 및 영성 0(0.0%) 2(1.2%)

성격 0(0.0%) 3(1.9%)

사회적 영역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20(10.2%) 9(5.7%)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15(7.7%) 12(7.7%)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 14(7.1%) 0(0.0%)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12(6.1%) 6(3.8%)

기타 영역

일상의 순조로움 7(3.6%) 0(0.0%)

사회환경(사회자원 및 시설) 0(0.0%) 3(1.9%)

총합 196(100%) 156(100%)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40 -

표 2. 국내외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사용된 영향요인의 범주별 비율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
국내 (23개 연구)

N(%)

국외 (13개 연구)

N(%)

인구통계학적 영역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 8(9.3%) 3(6.4%)

연령 6(7.0%) 2(4.3%)

성별 6(7.0%) 2(4.3%)

학력 5(5.8%) 1(2.1%)

배우자유무 5(5.8%) 0(0.0%)

자녀의 수 1(1.2%) 0(0.0%)

결혼 지속 년수 1(1.2%) 0(0.0%)

거주지역 1(1.2%) 0(0.0%)

신체적 영역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16(18.6%) 10(21.3%)

생활양식(운동·흡연·음주·식습관) 2(2.3%) 1(2.1%)

심리․정신적 영역

종교 및 영성 4(4.7%) 1(2.1%)

우울·고독감 3(3.5%) 0(0.0%)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 3(3.5%) 1(2.1%)

가치 1(1.2%) 1(2.1%)

목표의식 1(1.2%) 2(4.3%)

생애보람 1(1.2%) 0(0.0%)

죽음 준비 1(1.2%) 0(0.0%)

자기관리 0(0.0%) 1(2.1%)

상상력·창조성 0(0.0%) 2(4.3%)

정신적 건강 0(0.0%) 2(4.3%)

적응력 0(0.0%) 1(2.1%)

자아 및 현실수용·자아통합 0(0.0%) 2(4.3%)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 0(0.0%) 1(2.1%)

긍정성 0(0.0%) 1(2.1%)

인지적 기능 유지 0(0.0%) 1(2.1%)

성숙한 방어기제 0(0.0%) 1(2.1%)

성격 0(0.0%) 2(4.3%)

사회적 영역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7(8.1%) 2(4.3%)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5(5.9%) 0(0.0%)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4(4.7%) 0(0.0%)

사회적 지지 3(3.5%) 2(4.3%)

기타 영역

노인이미지·차별경험 1(1.2%) 0(0.0%)

생애사건 1(1.2%) 0(0.0%)

사회환경(사회자원 및 시설) 0(0.0%) 4(8.5%)

유년기 가정환경 0(0.0%) 1(2.1%)

총합 86(100%) 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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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빈도를 차지한 요인을 빈도순으로 보면,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21.3%), 사회환경(8.5%),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6.4%)의 3개 범주이며,

영역별로는 인구통계학적 영역, 신체적 영역, 기타

영역에서 골고루 1개씩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Rowe와

Kahn(1998)의 척도와 Baltes, Baltes, Freund 그리

고 Lang(1999)의 척도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연구

자가 순수 개발한 척도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Rowe와 Kahn의 척도를 사용한 국내외의 연구 수

는 각각 2편(고대선, 2005; 김미령, 2008; Rowe &

Kahn, 1997; Strawbridge, Wallhagen & Cohen,

2002)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Rowe와

Kahn의 척도에 다른 항목들을 추가한 연구는 7편

모두 국내 연구였다(김경호, 김지훈, 2008; 김경호,

김지훈, 2009;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성혜

영, 조희선, 2006; 윤현숙, 유희정, 2006; 윤현숙, 유

희정, 2007;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

범, 박군석, 유경, 장숙랑, 2008). 추가된 항목으로

는 심리적 안녕감, 삶(생활)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주로 심리적 영역의 요인들이었으며, Rowe와

Kahn의 세 요소가 주로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측

면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altes 등의 척

도를 사용한 연구는 국내 1편 국외 3편으로 나타

나(하정연, 오윤자, 2003; Baltes & Baltes, 1993;

Baltes, 1993; Schulz & Heckhausen, 1996), 국외

연구는 Rowe와 Kahn의 척도와 Baltes 등의 척도

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반면 국내 연구는 Rowe와

Kahn의 척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 변인 그

자체보다는 변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고

려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나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

상태’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연구자 순수 개발척도로는 국내연구에서는 김미

혜와 신경림(2005)의 척도(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김희주, 주경희 2008; 정순둘, 2007b)

와 김동배(2008)의 척도(이은석, 안찬우, 2010; 전

상남, 신학진, 2009a; 전상남, 신학진, 2009b)가 각

각 3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은 빈도를 보

였다. 백지은의 척도(2006) 역시 한국노인의 전통

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성공적 노화 개념에 접근한

것이고, 안정신, 강인, 김윤정(2009)의 척도는 백지

은(2006)에서 사용된 성공적 노화관련 85문항을 확

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최종

25문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두 척도 모두 한국노

인이 경험하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결과에 근

거한 것으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서구

에서 만들어진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는 차별화된

한국적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김동배(2008)의 척도 또

한 한국노인에 대한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 및

34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31문항을 개발하였

는데,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척도와 더불어 한

국적 문화의 관점에서 현재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

공적 노화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

도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여러 척도들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이를 종

합하여 성공적 노화를 측정한 연구는 국내 6편, 국

외 3편으로 밝혀졌는데(김윤정, 2008; 박종한, 김한

곤, 2009; 성혜영, 유정헌, 2002; 이종영, 2005; 정순

둘, 2007a; 홍현방, 최혜경, 2003; Faber, Gussekloo

& Knook, 2001; Mossakowska, et. al. 2008;

Reeker, 2002),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백지은과 최혜

경의 척도(2005)와 Baltes 등의 SOC 척도를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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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을 제시한 국내연구

그림 2.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을 제시한 국외연구

연구(김윤정, 2008), Rowe와 Kahn의 요소로 접근

하는 척도와 Baltes 등의 척도를 합한 연구(성혜

영, 유정헌, 2002),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척도와

영성척도(SWBS),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를

합한 연구(정순둘, 2007a), Rowe와 Kahn의 요소에

대한 척도와 Baltes등의 척도 그리고 Ryff(1989)의

척도를 합한 연구(홍현방, 최혜경, 2003) 등이 있

다. 이러한 중다척도의 사용은 기존 단일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도된 것이기는 하나, Rowe와

Kahn의 개념에 대한 척도와 Baltes등의 척도는 성

공적 노화를 서로 다른 관점 즉 상태와 과정으로

각각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개념 측

정 시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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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은 매우 달라진다. 그림 1과

그림 2에는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에서 제시된 성공

적 노화자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그림 1을

보면,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

군석, 유경, 장숙랑(2008)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

화자의 비율이 6.2%,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2010)

의 연구에서는 13.6%, 김경호와 김지훈(2008)의 연

구에서는 14%, 윤현숙과 유희정(2006)의 연구에서

는 14.4%, 박종한과 김한곤(2009)의 연구에서는

18.7%, 하정연과 오윤자(2003)의 연구에서는 37.6%,

그리고 신영희와 이혜정(2009)의 연구에서는 50%,

강인(2003)의 연구에서는 62.9%로 보고되고 있어,

최소와 최대 비율 사이에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현숙 외(2008)의 연구는

Rowe와 Kahn의 요소를 근거로 하여 성공적 노화

에 대한 매우 엄격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반면

강인(2003)의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노인이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평가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성공적 노화

자의 비율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

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외연구 또

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성

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국내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데, 특히 자기보고식 방법과 척도를 사용한 객

관적 측정 방법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인 실제 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

화의 개념과 연구자들이 구성한 개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노인집단 내 차이

성공적 노화를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노인은 단일 특성을 지닌 동질집

단이 아니라 성별, 연령,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이질집단이라는 점이다(김

경연, 정여진, 2006; 장휘숙, 2006; 홍숙자, 2010;

Atcheley & Barush, 2004; 양영자, 2008에서 재인

용; Clemens & Naegele, 2004). 성(gender)은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 층화요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삶의 맥락 즉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남녀에게 상이한 조건과 경험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공적 노화

는 분명 성별화 된 과정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성공

적 노화에 대한 연구 중 성별차를 살펴본 연구는

7편으로 나타났으며(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

선,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혜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둘, 2007a; 홍현방,

2002; 홍현방, 2003), 성공적 노화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여성노인(강인, 2003;

김미령, 2008; 유희정, 2007; 정순둘, 2007b) 혹은

남성노인(정여진, 안정신, 2010)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한 연구도 있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인데, 성별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2편(Mossakowska,

et. al, 2008; Reeker, 2002)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

인을 대상으로 한 것 1편(Tate, Lah, & Cuddy,

2003)이 있었고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및 중요성의

차이가 나타나 남성은 배우자를 여성은 자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여성노인이 보다 더 가

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신경림, 최혜

경, 강미선,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

혜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둘, 2007a:

홍현방, 2002: 홍현방, 2003). 또한 성공적 노화 점

수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신영희, 이혜정, 2009), 이는 관계 및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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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을 더 중시하는 여성노인을 객관적 지표만

을 이용하여 측정한 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령별 접근은 노년기를 세

분화하여 조사한 연구(김경호, 김지훈, 2008; 김미

령, 2008;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박

종한, 김한곤, 2009; 홍현방, 2002; 홍현방, 2003)와

노인세대와 타세대간 차이를 보기 위한 연구(박경

란, 이영숙, 2002; 이창식, 2007; 정순둘, 2007b)로

나뉘어지는데,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노년기를 하위 연령집단으로 나

누어 구분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노년

기 구분 기준은 대체로 75세를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거나(정병은, 이기홍, 2009; 홍현방, 2003) 60

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고 있었다(김경호, 김

지훈, 2008; 김미령, 2008; 박종한, 김한곤, 2009).

노인의 연령집단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인식 및

도달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며, 노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거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연구도 연령에 따른 노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수준은 사회구성원들의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노년기

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미혜, 신경림, 최혜

경, 강미선, 2006). 경제적 계층을 고려한 성공적

노화 연구는 5편이었는데(김경연, 정여진, 2006; 김

경호, 김지훈, 2008;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

선, 2006; 성혜영, 유정헌, 2002; 최혜경, 백지은, 서

선영, 200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근접하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김미혜, 신경림, 최

혜경, 강미선, 2006),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수준이 나타났고(김경호,

김지훈, 2008),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김경연, 정여진, 2006;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이와 같이 노인집단 내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및 도달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노인집단 내의 다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

구가 명확히 수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노화에서의 문화적 차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두 문화권에서 공통요소와 차이가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공

통적으로 상위빈도를 보이는 구성요소로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 사회

적·생산적 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

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가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1 참조).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Rowe와 Kahn의 모델을 근거로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

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 일상의 순조로움

이 국내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나

타났지만 국외연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양식, 생명력·활력, 사회 환경은

국내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

외연구에서는 적응력·대처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나

지만 국내연구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외 연구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와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가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2 참조). 따라서 건강과 경제수준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강력한 예측변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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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

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

통점 외에는 차이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

내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나

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연구에서는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 유무’는 한국노인

들에게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데 반하여 국외연구에서는 단 한 번도 접근

되지 않았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및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구성요소

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와 국

외의 연구에서 가장 상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서구에서 가족변인이 성공적 노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

을 알려준다 하겠다. 또한 성격, 변화에 대한 적응,

긍정성, 상상력·창조성은 국내 연구에서는 영향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항목으로, 이런 변인들은 자

신의 발전과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서구의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들이라 하겠다.

결론 및 함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 총 79편을 대

상으로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을 범주

화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며 서로 중복되어 연구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문

제점과 성공적 노화자 비율에서의 차이를 확인하

였고, 노인계층 내의 구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한국의 두 문화권에서 구성요

소와 영향요인에서 공통적인 변인과 차이가 있는

변인들을 발견함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은 5개 영

역 33개 범주로, 영향요인은 5개 영역에 36개의 범

주로 구분되어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영역별로 살

펴보면, 인구통계학적 영역은 구성요소보다 영향요

인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 상태·사

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의 2개 변인은 국내외 모두

에서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으로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영역에서도 신체적 건

강 및 기능 유지와 생활양식이 모두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중복되어 나타났고, 심리·정신적 영역

에서는 9개의 범주가 중복되고 사회적 영역에서도

4개 범주가 모두 다 중복되며, 기타 영역에서는 사

회환경 1개 항목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고되

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는 구성요소에도 영향요인에도 가장 높은 빈

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변인들은

성공적 노화의 측정요소인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성공적 노화 연구의 혼란을 야기한

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개념화되고는 있

으나 그 외에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구성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매우

다차원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초점이 다르며 매우 광

범위한 개념으로 연구되어져 왔음을 짐작하게 한

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간

중복으로 인한 성공적 노화 개념화에 혼란이 가중

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

성요소에 대한 연구자들간 합의 없이 연구가 이루

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강인, 2003;

김경연, 정여진, 2006; 김미령, 2008; 김미혜,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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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강미선, 강인, 2004; 김윤정, 2008; 박경란, 이영

숙, 2002; 유희정, 2007;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

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랑,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최혜경, 2008; 하정연, 오윤

자, 2003). 따라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

향요인에 관한 문헌 개관 결과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먼

저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

념적 합의부족은 측정도구상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응답자들의 개념적 합의부족으로까지 이어지

는데,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의 비율이 연구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에서 이러한 점이 입증되고 있다

(강인, 2003; 김경호, 김지훈, 2008;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박종한, 김한곤, 2009; 신영희, 이혜

정, 2009;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랑, 2008; 윤현숙, 유희정, 2006;

하정연, 오윤자, 2003; Depp & Jeste, 2006). 성공

적 노화에 대한 측정도구들이 다양하지만 그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여야 각 연구결과들의 통합

적 또는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데, 성공적 노

화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객관적 요소들과 주관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으

므로 각 연구별로 성공적 노화자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Rowe와 Kahn의 요소를

근거로 객관적 기준들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접근한 것

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국내외 모두에

서 동일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안정신, 2010). 따

라서 성공적 노화연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와 동시에 응답자

들의 개념에 대한 합의도 고려한 측정도구가 개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개념적 합의부족

과 측정도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론에 근거한 개념발달과 가능

한 인과경로 규명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구성요소

와 영향요인들을 구분함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Bowling, 2007). 또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른 성

공적 노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수준이 성별, 연

령별, 계층별, 그리고 건강수준별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은 성공적 노화연구에서 집단 내 구분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 연구들은 노인

들의 집단 내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

구대상자들이 한국노인들을 대표한다는 가정 하의

결과들이 대다수여서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결과

해석의 오류가 매우 심각하다. 전 생애 과정동안

남녀는 각각 다른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경험하면

서 노년기에 이르므로 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에는 개인적 의미구조의 중요도에 있어 개

성중심성에서 관계중심성으로 변화가 있으므로 노

년기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서 타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난다(Ryff, 1989). 또한 여성

들은 남성들에 비해 관계 중심적이므로(Westerhof

& Bode, 2006)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나 영향

요인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성공적 노

화연구에서는 노인개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집단

내 차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

인 모두에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와

국외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상위빈도를 보이

는 구성요소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사회

적․생산적 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사회적 지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이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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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신체적 건강과 활동참여는 국내와 국외연구 모

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

나 이는 실제 노인들에게 있어 이 두 구성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Rowe와 Kahn의 모델을 근거로 성공적 노화를 개

념화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자녀와의 친밀

한 관계 및 자녀성공’ ‘안락한 생활, 일상의 순조로

움’은 국내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서 높

은 빈도로 나타났지만, 국외연구에서는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역시 국내연구에서만 구성요소로 나타난 반

면 ‘자율성, 독립적인 삶’ ‘인지적 기능 유지’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 생활만족’ 세 요소는 국외연구

에서만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내연구에

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자녀와 관련된 요소가

한국노인에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집

단주의 가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노인들은 문화적 특성상 가족관계 및 자녀를 자

신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결부하여 지각하는 반

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서구노인들은 독립

적인 삶과 이를 위한 적응력·대처능력, 생활양식,

사회환경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

요인들에 있어 국내와 국외연구 간 공통점도 있지

만 차이점 또한 발견되는데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

소 차는 문화적 맥락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되어지

며, 영향요인들은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느

냐에 따라 연구마다 매우 다르게 설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연구와 국외

연구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는 성공적 노화에서 자녀와 가족이 갖는

함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성

장과 발전이 성공적 노화에서 갖는 함의에서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한국과 서

구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사회

적 관념처럼 성공적 노화의 개념 역시 오랜 세월

을 살아오면서 내재된 가치에 따라 문화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므로(Tornstam, 1994), 어느 문화권에

사느냐에 따라 구성원이 지향하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와 방법이 다를 수 있다(Torres, 2002, 2003).

실제로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

의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기실현을 이

상적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하는 반면 한국은

유교주의와 가족주의 영향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

유와 자립보다는 가족과 친족관계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조긍호, 2006).

유학사상에서는 인간의 기본특성을 사회적 관계체

로 보기 때문에(조긍호, 2011) 한국노인들은 문화

적 특성상 자신들의 존재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으며 특히 자신과 가장 밀접한 대인관

계인 가족관계 및 자녀를 자신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결부하여 지각한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

에 있는 서구노인들은 독립적인 삶과 이를 위한

인지적 기능의 유지가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에

서 나타나는 세 번째 차이점은 국외연구는 국내연

구보다 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며,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요

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는 ‘생활양

식’, ‘긍정성, 유머’, ‘전반적 기능 수행’, ‘성격’, ‘사

회환경’, ‘외로움의 부재’, ‘종교 및 영성’, ‘신체적

외모’ 등이 있으며, 서구 연구에서 건강한 생활양

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사회자원 및 시설을 의미하는 ‘사회 환경’과 ‘전반

적 기능 수행’, ‘성격’, ‘종교 및 영성’ 등에 대한 강

조는 서구에서 중시되는 개인적 측면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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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하겠다. 국외연구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

지는 않지만 최근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 ‘긍정성, 유머’는 현재 국내에서 일

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고조와 관련하여

볼 때, 국내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와 국외연구를 비교해보면 그 양상이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신체

적 건강 및 기능 유지’는 두 문화권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공적 노

화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하게 건강

과 기능유지가 성공적 노화의 강력한 영향요인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연구에서는 가족

과 관련된 요인 즉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요인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진 반면에, 국외연

구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국외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배우자 유무’와 ‘자

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이 국내 연구에서

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친밀

한 관계 및 지원교환’ 역시 국내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지만 국외연구에서는

드물게 나타나,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도 가족관련 요인들에서 문화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외연구에서는 개인성

장과 관련된 ‘자아 및 현실수용’ ‘성격’ ‘변화에 대

한 적응’ ‘긍정성’ ‘상상력, 창조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지 않았다는 점 역시 서구와 한국 노인들의 성공

적 노화를 설명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자료

와 국외자료의 차이 역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

관과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권의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서구에서 생성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다른 문화권에 적용할 경우,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문화에 적절한 기준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

겠다. 이런 필요성은 Rowe와 Kahn(1998)의 모델

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가 오히려 힌두문화권

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Leder(1999)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몇몇 연구들에

서도 지적되고 있다. Keuth, Fry와 Ikel(1990)의 연

구에 따르면, 홍콩노인들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경

제적, 심리적 및 신체적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을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의 기준이지만, 미국노인들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성공적 노화에 중

요하다(Torres, 2002에서 재인용; Fry, C. L.,

Dickerson-Putman, J., Draper, P., Ikels, C., Keith,

J., Glascock, A. P., Harpending, H. C., 1997). 세

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달라진다면 한국 노인의 성

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화에서도 서구의 기준을 그

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반

영하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한국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

학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관인 군자와 성

인은 자기수양과 대인관계의 조화,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서구에

서 말하는 개인적 행복과 적응에 초점을 두는 성

공적 노화와 달리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

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조긍호, 2006). 따라서 우

리사회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타인과 사회를 배려하고, 자기성찰과 자기

개선을 포함한 집단주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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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개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의 성

공적 노화 개념과 달리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활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타

인을 배려하며, 삶에 대한 감사, 자원봉사 등 긍정

의 힘을 통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개

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비록 객관적 삶의 조건은 열악할지라도 노인들이

성숙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

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외부적 지표가 아니라 심리적 자원의 보

유여부에 따른 성숙한 노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

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

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잘 늙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Torres, 200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들에 관한 79편의 문

헌 개관 결과는 한국 문화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

향을 주는 요인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한국 노인에게 적절한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한국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적

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어왔다(강인, 2003;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김경연, 정여진,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2008; 백지은, 최혜

경, 2005; 성혜영, 유정헌, 2002; 이수림, 조성호,

2007; 이창식, 2007; 정순둘, 2007a;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은 중복되고,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연구마다 매우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다는 것은 현재에서 더 나아간 개념화가 필요하다

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성공적 노화 대신 ‘성공적

노후’(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김희주,

주경희, 2008; 정순둘, 2007b), ‘잘 늙는 것(aging

well)’으로의 용어 전환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

체개념을 찾으려는 작은 시도로 보여진다. 현재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태동된 개인의 생

산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대

체하여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안내할 수 있

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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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of successful aging studies in western and Korean cultures

through 79 researches in last 20 years. First, there was no academic agreement about successful

aging concept among researches. Therefore successful aging was accessed with various different

components and there was mixed using of components and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aging

in diverse empirical studie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on rate of elderly’s report as successful

aging because of the disagreement of what was successful aging. In addition, there was no

consideration abou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in the elderly group. Lastly, this study

compared the components and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aging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Based on the results, cultural influences on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was

discussed and necessity of re-conceptualization of aging well in terms of Korean culture was

emphasized.

Keywords: successful aging, cultural differences, component, influential factor, aging well


